
격  려  사

청명한 기운과 수확을 나누는 넉넉한 절기에 남도의 예향 전주에서 이‘
주민 어울림 한마당 을 개최하게 되어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
다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하던 축제가 올해는 전북의 시민과 불. 
자들이 함께하며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은 더욱 뜻 깊은 일로 전해
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을 수상한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
일 이라고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가 함께 오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나 고귀하다는 뜻으로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 
의미를 현시대의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오늘의 축제는 계절의 풍성함처럼 
조화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할 때마다 훌륭한 문화로 , 
전승할 수 있는 방편을 찾고 슬기로운 행동으로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와 서역 그리고 중국을 거쳐 . , 
해동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지혜롭게 극, 
복하는 노력은 인류문화사에 중요한 기록이자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커
다란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된 일이 불과 이
십여년 전이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실질적 방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 
십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문화라는 . 
말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과 불자들은 아직 그 의미가 지, 
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오늘의 축제를 계기, 
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향
기롭고 고마운 일인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
다.

언제나 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님과 전주
시에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주민들과 전북도민이 , 
서로 조화로운 축제를 위해 진력을 다하신 금산사와 선운사 그리고 참, 
좋은우리절 대중과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를 통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하고 보살
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종단의 스님들과 단체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고
에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정진과 오늘의 축제에 담긴 너그. 
러움이 이웃 모두에게 행복한 웃음으로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 년 월 일2559 10 18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